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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레이시아 EFB와 Wood chip의 반탄화 특성 비교 연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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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토의정서로 대변되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, 신재생

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RPS)등이 시행되었으며,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
전망치(BAU) 대비 30% 감축안이 확정되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며, 이에 대체 가능한 에너

지원 중 하나가 바이오매스이다. 국내의 경우, 바이오매스의 국지적 분포와 원료 수집 문제

가 있어, 수입이 불가피하다. 하지만 수입비용의 40% 이상이 운송비를 차지하며, 낮은 에너
지밀도 및 함수율로 인하여, 고열량 바이오매스의 수급이 필요하다. 하지만, 세계 2위 팜오일 

생산국이자, 세계 2위 목재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, 농업부산물의 일부만 퇴비로 이용되

고, 대부분은 소각 또는 매립을 하므로, 환경문제 및 에너지 활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
이다.  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 부산물(EFB, Wood 

chip)의 반탄화 특성을 실험실규모의 반응기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. 반응온도 290℃, 반응

시간 30분인 조건에서, EFB와 Wood chip의 발열량은 각각 6,077과 5,263kcal/kg, 고체수율
은 49%와 67%였으며, Wood chip의 경우 EFB와 비슷한 수준의 탄화물을 얻기 위해서는 평

균 30℃이상 온도가 필요하였다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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